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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에서의 혼합계산 순서에 대한 
연구

고준석1) ․ 최종현2) ․ 이승은3) ․ 박교식4)

본 연구에서는 계산 순서를 지도하는데 유용한 교수법적 내용 지식을 제공하기 위
해 사칙계산 사이의 우선권은 어떠한 근거로 결정되었는지 살펴보고, 계산 순서를 
바라보는 입장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다섯 가지 
제언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첫째, 교사들에게 덧셈과 뺄셈의 혼합계산 및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의 경우, 각각 뺄셈과 나눗셈부터 계산해도 동일한 계산 결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들에게 식의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는 규칙이 관습으로 자리 잡은 이유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들에게 덧셈과 곱셈의 혼합계산에서 
곱셈이 덧셈보다 우선한다는 규칙 설정의 동인을 설명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 넷째, 교사들에게 괄호가 있는 식에서 하나의 수량이라는 괄호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사용 지도서에서 계산 순서의 입장을 기술할 때는 
계산 순서의 관습적, 개념적 입장을 모두 기술하여 교사들의 계산 순서에 대한 이
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제어: 혼합계산, 계산 순서, 계산 우선권, 식 지도

Ⅰ. 서   론

혼합계산에서는 세 수 이상의 계산을 취급하게 된다. 세 수 이상의 계산에서는 계산 순

서가 중요하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취급하는 수의 계산 순서는 중학교 수학에서 취급하는 

식의 계산 순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계산 순

서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중적이고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프로그램 <혼합계산의 원리>에서의 강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다. 

다음은 이 프로그램에서의 강의 내용 일부를 녹취한 것이다. 여기서는 계산 순서의 중요

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계산 순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약속하여 칠판에 기재한 ‘앞에서부터 계산하기’를 바탕으로 계산 순서를 제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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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순서, 이것이 혼합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계산 순서만 

정확히 알아도, 여러분 모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두 잘할 수 있

으니까, 혼합계산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중략) ……  여기 뭐라고 

써 있지요? 앞에서부터 계산하기라고 되어져 있죠. ……  (중략) ……  중요

한 것은요. 혼합계산에서는 그 계산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

만 잘 짚어줘도 혼합계산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Booth(1982)에 따르면, 이와 같은 모습은 계산 순서를 충분한 이해 없이 관습적으로 지

도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앞에서부터 계산하기’와 같은 

순서는 수학적 근거가 박약함에도 오래된 통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계

산 순서를 이해시키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

이다(고정화, 2012; 정기근, 2007; 梶孝行, 2003; Jennifer, 2015). 그렇기 때문에 미국, 캐나

다 등의 영어권 국가에서는 혼합계산에서의 계산 순서를 수월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Parentheses, Exponents, Multiplication, Division, Addition, Subtraction의 머리글자로 만든 

PEMDAS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계산 순서의 지도는 관습적 지도의 전형적인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PEMDAS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를 기억하는 것이 계산 

순서의 개념적 이해나 그 계산 기능의 숙달과 동치는 아니다(Zorin, Carver, 2015). 사실상 

이러한 방법으로는 계산 순서의 바탕에 있는 원리를 결코 이해시킬 수 없다. 수학적 이해

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Sierpinska, 1994). 학생들이 혼합계산 순서를 이

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계산 순서에 대한 교수

법적 내용 지식5)이 필요하다. 충분한 교수법적 내용 지식을 가진 교사들은 높은 인지적 

수준이 요구되는 과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Baumert et al., 2010). 

혼합계산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가 있지만 계산 순서를 지도하는데 유용한 교수법적 내

용 지식을 제공하는 국내 연구는 드물다. 혼합계산을 해결하면서 보이는 오류에 대한 연

구(백선수, 김원경, 문승호, 2008)와 혼합계산에서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이혜경, 김선유, 노은환, 정상태, 2010; 정기근, 김민정, 노은환, 2007), 혼합계산 지도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고정화, 2012), 그리고 혼합계산에서의 학생들의 문제 해결 방법

에 대한 연구(김화수, 2013)가 있을 뿐이다. 한편, 고정화(2012)는 계산 순서와 계산 순서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혼합계산 

내용 분석, 국외 문헌 조사를 통한 계산 순서 지도의 대안 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김화수(2013)는 곱셈이 덧셈보다 우선하는 이유를 덧셈의 1차적 개념과 곱셈의 2차적 개념

으로 제시하면서 계산 순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주로 처음 생성된 스

키마로부터의 변형된 스키마 형성을 통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계산 순서를 결정하는 수학적 근거와 그러한 계

5) Shulman이 교수법적 내용 지식(PCK)을 제안한 이후 Ball, Hill & Bass(2005)와 Ball, Thames, & 
Phelps(2008) 등이 PCK를 교과 내용 지식과 교수법적 내용 지식의 두 범주로 하여 보다 세분화하
고 개념화하였다(김진환, 박교식, 2013에서 재인용). 교과 내용 지식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교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학문수학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조완영, 
2011). 본 연구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PCK는 초등학교에서 취급하는 자연수 혼합계산 순서를 지도
하는데 필요한 교사의 교과내용 지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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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순서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계산 순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기억술과 순서 규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계산 순서가 결정된 수학적 근거와 계산 순서를 바라보는 입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칙계산 사이의 우선권은 어떠한 근거로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계산 

순서를 바라보는 입장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하는 바, 이를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수학 4-1 교과서(교육부, 2015c)》와 《수학 4-1 지도서(교육부, 2015a)》를 비롯하

여, 계산 순서를 취급하고 있는 관련 문헌을 분석하는 문헌 분석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 먼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사칙계산 사이의 우선권은 <표 1>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덧셈과 뺄셈, 뺄셈과 덧셈과 같이 중복되는 경우는 생각할 필

요가 없다. 또, 실제로는 단일 계산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계산 + - × ÷

+
순서무관

(교환, 결합)

- 우선권 없음 왼쪽부터

× 곱셈 우선 곱셈 우선
순서무관

(교환, 결합)

÷ 나눗셈 우선 나눗셈 우선 우선권 없음 왼쪽부터

<표 1>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사칙계산 사이의 우선권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먼저 <표 1>에서 ‘우선권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덧셈과 곱셈, 곱셈과 뺄셈, 나눗셈과 덧셈, 나눗셈과 뺄셈 사이의 

우선권 문제이다. 그런데 덧셈과 뺄셈 및 곱셈과 나눗셈 사이의 역연산 관계를 고려하면, 

덧셈과 곱셈 사이의 우선권에 관해 논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다음

의 네 관점에서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대하여 논의한다. 여기서 ①, ②, ③은 

사칙계산 사이의 우선권이고, ④는 괄호가 있을 때의 그 우선권이다.

① 덧셈과 뺄셈 사이의 우선권 결정의 동인은 무엇인가? 

② 곱셈과 나눗셈 사이의 우선권 결정의 동인은 무엇인가? 

③ 덧셈과 곱셈 사이의 우선권 결정의 동인은 무엇인가? 

④ 괄호의 우선권 결정의 동인은 무엇인가? 

Ⅲ.1절에서는 관점 ①, ②에 따른 논의가 이루어진다. Ⅲ.2절에서는 관점 ③에 따른 논의

가 이루어진다. Ⅲ.3절에서는 관점 ④에 따른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계산 순서를 바라보는 대조적인 입장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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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순서를 지도하는데 유용한 교수법적 내용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세 관점에서 관

련 문헌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대하여 논의한다.

⑤ 계산 순서를 바라보는 관습적 입장은 무엇인가?

⑥ 계산 순서를 바라보는 개념적 입장은 무엇인가? 

⑦ 계산 순서를 바라보는 관습적 입장과 개념적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Ⅳ.1절에서는 관점 ⑤, ⑥에 따른 논의가 이루어진다. Ⅳ.2절에서는 관점 ⑦에 따른 논의

가 이루어진다. 

Ⅲ. 사칙계산 사이의 우선권

1. 덧셈과 뺄셈 및 곱셈과 나눗셈 사이의 우선권

가. 덧셈과 뺄셈 사이의 우선권

덧셈과 뺄셈 사이의 우선권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덧셈과 뺄셈이 

있는 경우 앞에서부터 즉,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는 관습이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

여져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덧셈과 뺄셈의 혼합계산에서 이

러한 관습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예를 들어 <표 2>와 같이 복계산식(고준석, 김지원, 

박교식, 2014)에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한 결과, 덧셈을 먼저 한 결과, 뺄셈을 먼저 한 

결과를 구해보았다.

식 왼쪽부터 계산 덧셈 우선 뺄셈 우선 일치 여부

    8 8 8 일치

    6 4 6 덧셈 우선 불일치

    4 4 4 일치

    4 -2 4 덧셈 우선 불일치

    2 -2 2 덧셈 우선 불일치

    0 -2 0 덧셈 우선 불일치

<표 2> 덧셈과 뺄셈의 혼합계산에서 우선권에 따른 계산 결과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한 결과와 뺄셈을 먼저 한 결과는 모두 일치한다. 반면 덧셈을 

먼저 한 경우에는 6개 중 4개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들의 공통점은 뺄셈에 이어 

덧셈이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3+2+1에서 덧셈을 먼저 하면 4-(3+2+1)이 되어 전혀 

다른 계산이 된다. 이때 실제로는 +2와 같은 덧셈이 –2와 같은 뺄셈으로 작용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뺄셈을 먼저 하면 뺄셈이 그대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4-3+2-1에서 뺄셈을 먼

저 해도 전체적으로는 –3과 -1이 작용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뺄셈을 하고 난 

후의 덧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므로 순서와 상관없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김창수와 강정기(2016)에 따르면, 덧셈은 이항계산인 반면 뺄셈은 덧셈에 대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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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응하는 단항계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뺄셈을 먼저 하고 덧셈을 나중에 하는 것

은 단항계산인 뺄셈을 먼저 하고 이항계산인 덧셈을 나중에 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의 논의는 덧셈과 뺄셈의 혼합계산에서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하지 않고 뺄셈부터 

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창수와 강정기(2016)에 따르면, 왼쪽부

터 차례대로 계산하는 것보다 단항계산인 뺄셈부터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더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는 관습을 따

르고 있다. 이러한 관습은 1학년 2학기에서 이미 암묵적으로도 취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그림 1]과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1-2 교과서(교육부, 

2014)≫ 5단원 <덧셈과 뺄셈>(p.167)에서 사전 약속 없이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계산하게 

하고 있다. 

[그림 1] ≪수학 1-2 교과서≫에 등장하는 복계산식의 계산(교육부, 2014)

나. 곱셈과 나눗셈 사이의 우선권

곱셈과 나눗셈 사이의 우선권은 1900년대 초반에도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Cajori, 1928; 고정화, 2012). Cajori(1928)에서 곱셈과 나눗셈 사이의 우선권에 대한 당

시의 혼란을 볼 수 있다. 그는 덧셈과 곱셈을 포함한 혼합계산에서의 계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p.274).

242. ÷, ×를 포함한 항(term)들에서의 계산 순서.

산술 또는 대수항이 ÷, ×를 포함하고 있다면, 어떠한 기호가 먼저 사용

될지 현재로서는 어떤 합의가 없다. “그러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

다.” 예를 들어, 24÷4×2에서 사용된 기호를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있는 

것과 같이 사용한다면, 답은 12; 처음에 ×부터 사용한다면, 답은 3이다.

어떠한 연구자들은 곱셈과 나눗셈을 있는 순서대로 수행한다는 규칙을 따

른다. 다른 교과서 집필자들은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곱셈부터 하고, 이후에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존재하는 대로 나눗셈을 한다고 지시한다. Fisher와 

Schwatt는 a÷b×b항을 (a÷b)×b로 해석한다. 영국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경

우 애매함을 피하기 위해 괄호의 사용을 추천했다.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 혼합계산 방법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

하기, 곱셈을 먼저 하기, 나눗셈을 먼저 하기, 괄호 사용하기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괄호를 사용하기는 식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는 장점은 있지만 곱셈과 나눗셈이 

아닌 제3의 기호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식을 간결·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계산 순서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곱셈과 나눗셈 사이의 우선권 문제에서 고려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Cajori(1928)에 의하면, Slaught(1907)은 곱셈부터 먼저 하고 나눗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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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Slaught(1907)에서 곱셈 우선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와 같이 문자식으로 주어진 단항식의 나눗셈이라는 특정한 상황이다.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 혼합계산에서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함에 따라서 곱셈과 나눗셈 

사이의 우선권에 관련한 논쟁이 촉발된 예로 고정화(2012)와 김창수와 강정기(2016)에서 

볼 수 있는 48÷2(9+3)을 들 수 있다. Slaught(1907)에 따라 곱셈부터 하면 결과는 2가 된

다. 그러나 48÷2(9+3)에서 2(9+3)가 2×(9+3)임을 생각하면 48÷2(9+3)을 48÷2×(9+3)으로 

바꿀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교과서의 계산 순서 즉,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하기를 적

용하면 288이 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곱셈을 나타내는 기호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표

기하느냐 생략하여 암묵적으로 나타내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촉발되는 문제이다.6) 이와 같

은 명시적 곱셈과 암묵적 곱셈의 우선권 문제가 아직도 혼동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은 

곱셈과 나눗셈 사이의 우선권이 완전하게 안정화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Peterson, 2000).

산술적 표현에서는 곱셈을 암묵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수적 표현에서 

는 × 를 의미하지만 25는 2×5가 아니라 20+5를 의미한다(Slaught, 1907). 따라서 곱셈과 

나눗셈 사이의 우선권에서 곱셈의 우선권은 산술적 상황과 대수적 상황에 적용되는 표기

법에 대한 관습이 강하게 작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곱셈을 먼저 하는 규칙은 암묵적 

곱셈과 같은 대수적 표현으로부터 기인한 규칙이기 때문에 산술에서 취급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나눗셈을 우선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Jennifer(2015)에 의하면, 케냐에서는 학

생들에게 나눗셈을 먼저 하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예를 들어 100×20÷5를 계산할 때 미

국에서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100×20=2000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000÷5=400으로 계산

한다. 하지만 케냐에서는 20÷5=4를 먼저 하고, 그리고 100×4=400을 한다는 것이다. 후자

와 같은 계산이 일반적으로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예를 들어 <표 3>과 같이 복계산식

에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한 결과, 곱셈을 먼저 한 결과, 나눗셈을 먼저 한 결과를 구

해보았다. 

식 왼쪽부터 계산 곱셈 우선 나눗셈 우선 일치 여부

××÷ 256 256 256 일치

×÷× 64 16 64 곱셈 우선 불일치

×÷÷ 16 16 16 일치

÷×× 16 0.25 16 곱셈 우선 불일치

÷×÷ 4 0.25 4 곱셈 우선 불일치

÷÷× 1 16 1 곱셈 우선 불일치

<표 3>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에서 우선권에 따른 계산 결과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한 결과와 나눗셈을 먼저 한 결과는 모두 일치한다. 반면 곱셈

을 먼저 한 경우에는 6개 중 4개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눗셈에 

이어 곱셈이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6÷8×4×2에서 곱셈을 먼저 하면 16÷(8×4×24)

6) 김창수와 강정기(2016)에 따르면, 곱셈 기호가 생략되었다는 것은 함수 기호 ×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므로, ÷의 를 단순히 ×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곱셈 계산의 이미지× 로서 취
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곱셈 기호 생략에 따른 혼합계산에서는 곱셈을 먼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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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전혀 다른 계산이 된다. 이때 실제로는 ×4와 같은 곱셈이 ÷4와 같은 나눗셈으

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눗셈을 먼저 하면 나눗셈이 그대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16÷8×4÷2에서 나눗셈을 먼저 해도 전체적으로는 ÷8과 ÷2가 작용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눗셈을 하고 난 후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므로 순

서와 상관없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김창수와 강정기(2016)에 따르면, 곱셈은 이항계

산인 반면 나눗셈은 곱셈에 대한 역원에 대응하는 단항계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눗

셈을 먼저 하고 곱셈을 나중에 하는 것은 단항계산인 나눗셈을 먼저 하고 이항계산인 곱

셈을 나중에 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의 논의는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에서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하지 않고 나눗셈

부터 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창수와 강정기(2016)에 따르면,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는 것보다 단항계산인 나눗셈부터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더 타

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는 

관습을 따르고 있다. 

다. 덧셈과 뺄셈 및 곱셈과 나눗셈 사이의 우선권 결정 동인

덧셈과 뺄셈의 혼합계산에서 뺄셈을 먼저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왼쪽부터 차

례대로 계산하게 하는 것,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에서 나눗셈을 먼저 하는 것

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하게 하는 것은 계산 순서와 언어적 관습

과의 일치 때문이라 할 수 있다7). 즉, 혼합계산에서 식을 쓰는 과정과 읽는 과정이 서로 

일치한다. 문장제를 식으로 나타낼 때에도 언어적 관습에 맞게 식을 쓰는 과정도 왼쪽에

서 오른쪽으로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작성된 식을 다시 해석하는 과정은 무시간

적인 대상적 측면이었던 식을 시간 속에 펼쳐 놓는 시간화 작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임재

훈, 2013). 기호의 이해와 해석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인식 일반은 선험적인 시간 직관

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Kant, 1781: 임재훈, 2013에서 재인용)에, 식을 해석할 때의 시간화 

작업과 문장제로부터 식을 작성할 때의 시간적 순서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식을 작성했던 

과정과 작성된 식의 해석 과정, 그리고 해석된 식의 계산 순서가 서로 시간적 순서에 맞도

록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에 비해 뺄셈 또는 나눗셈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문장제의 시간

적 구조와 계산 순서의 구조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수학 기호는 과정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결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개념 형성의 측면에

서 보면, 조작적인 과정적 측면 다음에 대상적 측면이 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재훈, 

2013). 이때 과정은 시간적이고, 결과는 무시간적이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는 규칙은 

잇달아 일어나는 시간적인 규칙이고, 덧셈과 뺄셈의 혼합계산에서 뺄셈을 먼저 하는 것과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에서 나눗셈을 먼저 하는 것은 문제 상황과 관계없이 수월하게 

계산하기 위해 각각 뺄셈 또는 나눗셈을 선택한 무시간적인 규칙으로 볼 수 있다. 

7)  덧셈과 뺄셈 사이의 우선권 결정 동인으로 ‘음수 발생 요인 제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
다. 뺄셈부터 계산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음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3+1-2
를 뺄셈부터 계산하면 1+(-1)이 되어 계산 과정에서 음수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음수를 취급하지 
않는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뺄셈 우선 계산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음
수가 발생하지 않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는 것을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우선권 동
인은 중학교 수학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계산 순서와 언어적 관습과
의 일치성은 중학교 수학 이후에도 적용 가능하다.



고  준  석  ․   최  종  현  ․   이  승  은  ․   박  교  식538
2. 덧셈과 곱셈 사이의 우선권

덧셈과 곱셈 사이의 우선권과 관련해서는 곱셈이 덧셈에 우선한다는 것이 대체로 받아

들여져 왔다. Cajori(1928)에 따르면, 곱셈이 덧셈과 뺄셈에 우선한다는 관습은 16세기 문헌

에서 찾을 수 있다. Peterson(2000)은 계산 순서의 규칙을 자연적 규칙과 인공적 규칙으로 

구분했는데, 그에 의하면, 곱셈이 덧셈에 우선한다는 규칙은 자연적 규칙에 해당하며 수학

적 표기법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존재했다. 

고정화(2012)는 Wu(2007)와 Peterson(2000)의 연구를 분석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곱셈이 

덧셈에 우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는 Wu(2007)가 제시한 것으로, 간결함을 추구하는 

수학적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곱셈이 덧셈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를 덧셈을 우선으로 표기하게 되면    와 같이 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

째는 Peterson(2000)이 제시한 것으로, 분배법칙의 ‘분배’라는 의미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곱셈이 덧셈에 우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4-1 지도서(교육부, 2015a)≫에서는 곱셈이 덧셈에 

우선한다는 것을 환의 성질을 근거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환에서 제1계산의 조건은 항등

원과 역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곱셈에서는 0에 대한 역원을 정의할 수 없으므로 

덧셈이 제1계산이 되어야 하고, 제2계산이 제1계산에 분배되도록 약속해야 환이 성립되기 

때문에 곱셈이 덧셈에 우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방법도 본질적으로는 Peterson(2000)

이 제시한 방법과 같다. Slaught(1907)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제시한 바, 그에 의하면 예를 

들어 3×6을 하나의 수 18을 인수분해한 형태로 해석하면, 덧셈과 곱셈의 혼합계산에서 

곱셈 부분은 하나의 수를 인수분해한 형태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덧셈과 곱

셈의 혼합계산은 덧셈으로 해석 가능하다. 

Jennifer(2015)는 동치성을 근거로 곱셈이 덧셈보다 우선하는 이유를 4+3×5를 예로 들

어 설명하고 있다. Jennifer(2015)는 4+3×5를 4+5+5+5로 변형해야 동치성이 보존된다고 설

명하고 있다. 그러나 4+3×5를 4+5+5+5로 변형하여 정당화하는 것은 곱셈이 덧셈에 우선

한다는 규칙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것은 실제로는 이미 그 규칙을 수

용하여 4+(3×5)로 해석하여 변형한 것이다. 만약 덧셈이 곱셈보다 우선한다는 규칙을 수

용한다면 (4+3)×5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4+5+5+5로 볼 것이 아니라 (4+3)을 다섯 번 더

한 (4+3)+(4+3)+(4+3)+(4+3)+(4+3)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 규칙을 반영한 

표기법 내에서 동치성이 보존된다. 

그러나 Jennifer(2015)의 설명을 수정하면 곱셈이 덧셈에 우선해야 하는 유의미한 설명

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동치성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Math forum(2015)은 곱

셈이 덧셈보다 우선한다는 규칙을 수용한 표기 체계를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수학

적 표현 내에서의 유연함을 들고 있다. 곱셈이 덧셈보다 우선하는 규칙을 채택하면 덧셈

과 곱셈에서 교환법칙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예를 들어 2×3+5=3×2+5=5+2×3=5+3×2=11

에서도 모두 동치성을 보존할 수 있다. 덧셈부터 먼저 하게 된다면, 16=21=21=16이 되어 

동치성을 보존할 수 없다. 그래서 Math forum(2015)은 곱셈이 덧셈보다 우선하는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기술하고 있다. 

둘째는 Jennifer(2015)가 곱셈을 덧셈으로 변형하여 설명하려고 했던 아이디어를 활용하

는 것이다. 덧셈과 곱셈의 혼합계산을 곱셈 또는 덧셈으로만 이루어진 계산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3=2+2+2와 같이 곱셈을 덧셈으로 항상 변형할 수 있지만, 2+3과 같

은 형태는 곱셈으로 변형할 수 없다. 따라서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덧셈으로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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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식으로 변형하여 계산 결과를 구하는 절차를 생각할 수 있다. Jennifer(2015)와는 달

리 이 방법은, 곱셈 우선과 덧셈 우선의 경우를 모두 가정한 상태에서 설명한 것이므로, 

계산 순서를 정당화하는데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곱셈을 동수누

가 맥락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분수와 소수의 혼합계산까지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또, 

곱셈을 동수누가 형태로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곱셈을 덧셈으로 환원시키기는 방식

은 학생들이 곱셈의 본질적인 개념인 배 개념을 이해하는데 방해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McLellan, Dewey, 1895). 

片桐重男(2004, 2012)은 동수누가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분수와 소수의 혼합계산까지 적

용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그는 계산 순서는 괄호나 곱하기･나누기의 의미에서 출발

하여 연역적으로 생각하여 알아낼 내용이지 약속으로서 지도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그는 곱셈이 덧셈에 우선해야 하는 이유로 곱셈과 나눗셈으로 나타낸 식은 

하나의 수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먼저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2×3에서 3은 

하나의 이산량이 아닌 두 이산량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강흥규, 2009). 즉, 2×3

은 2에 3이라는 배 관계가 작용하여 6이라는 기수가 되는 것으로서 결국 하나의 수량을 

의미하게 된다. 

3. 괄호의 우선권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수학 4-1 교과서(교육부, 2015c)≫ 혼합계산 단원

에서 괄호가 있는 식을 [그림 2]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   )가 있는 식은 (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즉, 여기서는 괄호의 기능을 계산의 우선 수행

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수학 4-1 교과서≫에서 괄호가 있는 식의 혼합계산 순서(교육부, 2015c)

괄호는 결합적인, 특히 분배적인 성질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Jennifer, 2015). 

그런데 역사적으로 괄호는 계산 순서를 위한 기호가 아니라 집합(aggregation)의 기호로서 

고안되었다(Cajori, 1928). 즉, 괄호는 하나의 집합을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고, 괄호 안의 

식은 하나의 집합으로 해석된다. 하나의 집합이라는 의미가 계산의 우선 수행이라는 의미

를 지니게 된 동인은 무엇일까? Math forum(2015)은 이것을 6  (4)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

다.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의 집합을 의미하는  (4)의 값을 구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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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다음에 6  (4)를 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괄호 안의 식을 와 같은 함숫값으

로 보았기 때문에 괄호 안의 식을 먼저 계산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교과서≪新し

い算數 4下(杉山吉茂 外, 2014)≫(p.8)에서는“(  )가 있는 식에서는, (  ) 속을 한 덩어리로 

보아 먼저 계산합니다.”와 같이 괄호안의 식을 하나의 수량으로 간주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Ⅳ. 계산 순서를 바라보는 입장

1. 계산 순서를 바라보는 입장

계산 순서는 논리적으로 이끌어 내어진 산물이기보다는 규약의 문제이며, 이것을 수학

적 개념, 수학적 진리의 문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하, 관습적 입장)(고정화, 

2012; 교육부, 2015a; Peterson, 2000)이 있다. 이러한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계산 순서는 오

래된 관습이라는 사회적 통념은 신화일 뿐이고 개념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입장(이하, 

개념적 입장)(Jennifer, 2015; Math Forum, 2015; 片桐重男, 2004)도 존재한다. 

먼저 관습적 입장의 대표자는 Cajori(1928)라 할 수 있다. 그는 계산 순서를 관습이라고 

하였다. Peterson(2000)도 지금의 계산 순서가 언제 발명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자연

스럽게 발생한 관습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관습이었기 때문에 같은 식에서 서로 다른 계

산 순서를 적용한 사례를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18세기 당시에도 일반적으로는 곱

셈을 덧셈보다 먼저 계산했지만, 이항계수에서 인수들을 적을 때, 그리고 계승을 적을 때

는 덧셈과 뺄셈을 곱셈보다 먼저 계산하는 표기법이 지배적이었으며, 어떤 연구자들은 비

일관성과 애매함을 제거하기 위해 괄호와 괄선, 콜론 등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표

기법의 다양성은 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Cajori, 1928). 이렇게 보면, 

계산 순서는 공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문화적 규약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정화, 2012). 

관습적 입장은 계산 결과를 하나의 수로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암묵적 

곱셈 2와 명시적 곱셈 2×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를 ×  , 의 어느 쪽

으로 볼 것인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Peterson, 2000). 이때 암묵적 곱셈을 우선할지 명

시적 곱셈을 우선할지를 정하는 계산 순서는 수학적 개념이기보다는 표기에 따른 순서 선

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설정하고 계산할 

때는 그 규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수학 4-1 지도서(교육부, 2015a)≫ 320쪽에서는 다

음과 같이 이와 같은 관습적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의 계산 순서는 일

종의 규칙이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혼란이 생긴다. 모두가 합의한 

수학적 생각을 존중하며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처럼 일상생활에

서도 서로 간의 규칙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현대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개방과 협력의 시대이다. 이 시대에 규칙을 지키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삶

이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올바른 자세이다.

다음으로 개념적 입장으로는 片桐重男(2004)이 있다. 片桐重男(2004)은 수학에서 약속에 

해당하는 정의와 증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 정리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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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초등학교 수학에서도 약속하여야 할 것과 학생들에게 알아보게 하고 찾아보게 

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계산 순서는 약속

으로 지도할 내용이 아니라, 괄호나 곱셈, 나눗셈의 의미에서 연역적으로 생각하여 알아낼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계산 순서를 정해진 관습으로 보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속된 수학적 개념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Jennifer(2015)도 개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그녀에 의하면 계산 순서의 논쟁

은 1900년대 초에 교과서 사용이 시작되면서 이루어진 것이지 오래된 관습이 아니다. 또 

그녀는 계산 순서를 관습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계산 순서를 결정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습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양의 실수를 수직선의 오른쪽에 놓지만, 그것을 아무런 논리적인 딜레마 없이도 수직선의 

왼쪽에 놓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관습은 쉽게 다른 선택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2. 계산 순서를 바라보는 관습적 입장과 개념적 입장의 비교

계산 순서를 수학적 개념이 아닌 관습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도 계산의 우선권이 단순히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서 임의의 방식으로 정해지기 보다는 대수적 성질과 대수 전개의 필

요성을 도모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임은 인정하고 있다(고정화, 2012). 계산 순서는 관습이 

아니라고 주장한 Jennifer(2015)도 미국과 케냐에서의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계산 순서를 확인하고 있다. 이것은 계산 순서가 각 문화권의 관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습적 입장에서 계산 순서가 결정되는 과정 속

에 수학적 개념과 관련된 합리적인 이유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또, 개념적 입장에서도 관

습에 따른 서로 다른 표기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관습적 입장과 개념적 입장을 <표 

4>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구분 관습적 입장 개념적 입장

내용

․ 문화권마다 서로 다른 계산의 우선권 

존재

․ 곱셈, 나눗셈의 경우 동일한 계산에 대

해 명시적 표기와 암묵적 표기에 따른 

서로 다른 우선권 존재 

․ 괄호 같은 집합 기호, 지수와 같은 계

산 기호 표기법 제작

․ 계산의 성질(결합, 교환, 분배법칙)을 

근거로 계산 순서 설명

․ 동치성 보존, 식의 구조 파악의 편리

성을 근거로 계산 순서 설명

․ 괄호와 계산(곱셈, 덧셈)의 의미를 근

거로 계산 순서 설명

가치

․ 하나의 관습 내에서는 계산 과정에 대

한 혼란이 없음(하나의 계산 결과만 설

정하는 것이 용이)

․ 편리한 표기법 선택 및 축약 표현 가능

․ 문화권마다 다른 이유 이해 근거 제공

․ 수학적 추론, 의미 형성의 근거 제공

․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 가능하고, 

그 중에서 효율적인 접근 방법과 절

차적 유창성 탐구 기회 제공

유의점

․ 규칙을 기억술(예, PEMDAS 등)에 의존

하여 단순 암기하기 쉬움

․ 정해진 관습으로만 계산할 우려가 있음 

․ 표기법에 대한 문제를 수학적 개념의 

문제로 착각할 수 있음

․ 편견효과와 과도한 일반화가 발생할 

수 있음8)

<표 4> 계산 순서에 대한 관습적 입장과 개념적 입장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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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적 입장은 주로 기호 사이의 계산 우선권 선정 또는 기호 표기법 제작을 통해 안정

성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장면에서 자주 보이고, 개념적 입장은 계산의 성질을 기반으로 

한 절차적 유창성 또는 계산 순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장면에서 주로 등장한다. 관습

적 입장은 동일 관습 내 안정성을, 개념적 입장은 절차적 유창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대립적인 관계처럼 보이지만 혼합계산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입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고 볼 수 있다. 관습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왜 

문화권마다 다르게 취급하는지를 개념적 입장에서 탐구하는 근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혼합계산의 개념적 입장이 근거가 되어 새로운 관습을 형성하기도 한다. 

혼합계산에 두 개의 입장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계산 순서에 관

하여 기술할 때 “계산 순서는 관습이다.”, “계산 순서는 수학적 개념이다.”와 같이 한

쪽 측면만 부각시켜서 관습 여부를 기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은 계산 

순서를 부분적으로만 구조화한 것이다. 개념의 부분적 구조화는 필연적으로 그 개념의 다

른 측면을 은폐하게 되고, 그렇게 형성된 개념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 방식에 영향을 끼친

다(Lakoff, 1995). 따라서 계산 순서에 대한 편향적 입장 제시는 계산 순서에 대한 잘못된 

개념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혼합계산에 대한 교수법적 내용 지식을 제시할 때에는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어느 부분이 관습적 입장이고, 어느 부분이 개념적 입장

인지 면밀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계산 순서를 지도하는데 유용한 교수법적 내용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덧

셈과 뺄셈 사이의 우선권, 곱셈과 나눗셈 사이의 우선권, 덧셈과 곱셈 사이의 우선권, 그

리고 괄호의 우선권의 결정 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 계산 순서를 바라

보는 관습적 입장과 개념적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두 관점에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덧셈과 뺄셈 사이의 우선권 및 곱셈과 나눗셈 사이의 

우선권 설정의 동인은 계산 순서와 언어적 관습과의 일치라고 할 수 있다. 덧셈과 곱셈 사

이의 우선권 설정 동인은 간결함을 추구하는 수학적 표현, 분배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

한 것, 수학적 표현 내에서의 유연함, 곱셈과 나눗셈으로 나타낸 식은 하나의 수량을 나타

낸다는 것 등이다. 괄호의 우선권 설정 동인은 괄호안의 식을 하나의 수량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계산 순서를 바라보는 입장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 바,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끌

어 내어진 산물이기보다는 규약의 문제로 보는 관습적 입장과 그것을 개념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개념적 입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결론으로 제시하

8) Linchevski & Livneh(1999, 2002)는 수가 계산 순서에 미치는 동인을 편견효과(biasing effect)로 설
명하고 있다. 이것은 언어가 언어적 문맥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이 수도 수적 문맥을 만들어 내
어, 특수한 수의 조합이 학생들에게 대표적인 구조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47-7×5
에 있어서, 47-7이라는 수의 조합이 편견효과를 일으켜서 먼저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과도한 일
반화는, 예를 들어 31+4+6을 계산할 때 수학적으로 더 우아하고 효율적인 풀이 방법으로 4+6부터 
계산하기를 장려한 것을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23-2+8을 계산할 때도 2+8부터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산 순서의 개념적 입장을 강조할 때는 수학적으로 우아한 풀이 방법을 장려하는 활동이
‘어느 곳부터 계산해도 좋다’라는 과도한 일반화를 촉진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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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첫째, 교사들에게 덧셈과 뺄셈의 혼합계산 및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의 경

우, 각각 뺄셈과 나눗셈부터 계산해도 동일한 계산 결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뺄셈과 나눗셈 우선'과 '위치 우선'의 경우를 서로 비교해 보

는 활동을 통해 혼합계산에서의 계산 순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들에게 식의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는 규칙이 관습으로 자리 잡은 이유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식의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는 규칙

이 결정된 이유인 계산 순서와 언어적 관습과의 일치성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계산 순서가 

암기가 아닌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으며, 식을 읽고 쓰는 과정 속에서 

사상(事象)을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으로서의 식의 가치에도 주목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셋째, 교사들에게 덧셈과 곱셈의 혼합계산에서 곱셈이 덧셈보다 우선한다는 규칙 설정

의 동인을 개념적 입장에서 설명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치성 보존', 

'단일 연산 식으로의 변형 가능성', '하나의 수량으로서의 곱셈 연산의 의미'에 의한 설명

은 산술적 표현에 의한 설명이므로 학생들이 계산 순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학적 변

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교과서에서는 괄호 안의 식을 먼저 계산한다는 것만 부각하고 있지만, 교사들에게 

괄호가 있는 식에서 하나의 수량이라는 괄호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괄호는 결합

적, 분배적인 성질을 표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호이므로, 단지 계산 순서라는 

의미에 의해서가 아니라 괄호의 본래 의미인 '하나의 집합' 이라는 의미를 바탕으로 대등

한 연산 대상 사이의 연산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사용 지도서와 같은 참고 자료에서 혼합계산에서의 계산 순서의 입장을 기술

할 때는 계산 순서의 관습적, 개념적 입장 중 한 측면만 기술할 것이 아니라 두 입장을 함

께 기술하여 교사들의 계산 순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계산 순서에 대한 

두 입장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이므로 교사들이 두 입장을 모두 이해

했을 때 혼합계산에서의 계산 순서에 대한 편향적인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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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Order of Mixed Calculations in Korea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Ko, Jun Seok9); & Choi, Jong Hyeon10); & Lee, Seung Eun11); 

& Park, Kyo Sik12)

This study explores the basis for determining priority among the four arithmetical 

operations in order to provide usefu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for teaching the 

order of operations. The study also discusses the perspective for viewing the order of 

operations. It presents the following five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First, teachers should be made to realize that the same result can be obtained 

on calculation even when subtraction and division are performed first in mixed operations 

of addition and subtraction and mixed operations of multiplication and division . Second, 

teachers should understand why the rule of calculating sequentially from the left side of 

an equation has become customary. Third, teachers should be offered an explanation for 

the driver of the rule setting that multiplication takes precedence over addition in mixed 

operations of multiplication and addition. Fourth, the significance of the quantity within 

parenthesis must be emphasized to teachers. Fifth, teachers must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about the order of operations by getting a description of all the customary 

and conceptual perspectives on the order of operations when describing the same in the 

teacher's guide. 

Key words: mixed calculations, order of operations,  priority of operations, perspective 

on the order of operations, teaching number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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